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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세계선교란 성서적으로, 역사적으로 볼 때, 제4세계로 진입하고 있는 현대에 해야 할 선교사의 마지막 선교사역을 의미한다(계 11:3-6). 물론 그 기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.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기독교의 선교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선교의 거대한 물줄기(the mighty river of the Christian mission)로 지구촌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아오고 있다(thru silk road→back to Jerusalem).

바울 사도가 소아시아와 로마 지역을 근거로 한 이방선교로 세계선교의 발판을 놓은 이래, 세계선교의 개념으로 제1물결선교인 유럽선교(제1세계 선교), 제2물결선교인 미주선교(제2세계선교)를 거쳐 제3물결선교인 라틴아메리카, 아프리카, 아시아 선교(제3세계선교)의 막바지에 와 있다.

이제는 유비궈터스 시대(ubiquitous era)에 걸 맞는, 지역을 초월한 동시다발적 세계선교인 제4물결선교, 즉 제4세계선교의 시대에 접어 든 것이다. 이는 피 선교지역은 물론 선교주도국까지 선교의 대상으로 삼는 선교를 의미한다. 

지금은 프런티어 미션(frontier mission)으로 대변되는 제3세계선교가 이미 막바지에 이르러 그 의미가 희석되어가고 있는 시대이므로, 이제는 뉴프런티어 미션(new frontier mission)의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(new mission paradigm)을 추구해야 할 시대이다.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미션이 곧 제4세계선교이다. 

  

제4세계선교는 세계화된'제4세계'의 상황에 걸 맞는 세계선교의 전략이다. 성서적으로 볼 때 제4세계선교는 인류 역사상 마지막 선교물결이 될 것이다. 






